
[내몽고 후허호우터 안테나숍 한국식품 마켓테스트]

자료작성 : aT 베이징지사

1. 조사목적 : 한국식품의 후허호우터 시장 소비실태 및 소비자 반응 조사를 통하여 

현지 한국식품의 소비현황을 파악하고, 소비저변 확대 대안 마련

2. 조사시기 : 2015년 8월

3. 조사장소 : 후허하오터 웨이두어리 MALL 한국식품 안테나숍

4. 조사품목 : 5개 품목(고추장, 바나나맛 우유, 아이스크림, 커피믹스, 요거트)

5. 조사대상 : 안테나숍을 찾는 현지고객 600명(품목당 120명)을 대상 조사 진행

6. 조사방법 : 해당 품목 시식 후 1대1 설문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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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자 연령대는

[설문조사 결과분석]

1. 일반조사 분석

※ 후허하오터 웨이두어리 MALL 내 한국식품 안테나숍을 찾은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

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유효 설문지 600건(품목별 120건)을 확보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

 □ 응답자 분석

  ○ 식품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주로 여성고객임에 따라 설문조사 응답자의 26%(157명)이 

남성 소비자, 74%(443명)가 여성소비자로 구성

  ○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대로 보면 직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소비능력이 높은 20대 

후반과 30대가 53%에 달함, 연령대별로 10대 후반이 10%(61명), 20대 초반이 

22%(131명), 20대 후반이 28%(166명), 30대가 25%(147명), 40대가 10%(61명), 

50대 이상이 6%(34명)을 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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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자 월 소득은



  ○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업은 소득이 비교적 안정되고 소비능력이 높은 직장인과 

공무원이 59%에 달함, 직업별로 학생이 21%(128명), 직장인이 45%(269명), 

공무원이 14%(82명), 기업주가 8%(49명), 가정주부가 12%(72명)을 차지

  ○ 설문조사 응답자의 월 소득은 3,000元 이상이 52%에 달함, 소득별로 무소득이 

22%(134명), 3,000元 이하가 26%(154명), 3,000~5,000元 사이가 36%(214명), 

5,000~10,000元 사이가 14%(87명), 10,000元 이상이 2%(11명)을 점함

 ☞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설문조사 응답자 50% 이상이 소비가 가장 왕성한 20대와 

30대의 직장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 평균 월 소득은 2014년 후허하오터시 평균 

급여인 4,499元에 비교적 접근되어 있어 현지인들의 소비실태와 소비습관을 

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

 □ 관심품목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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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료류 분유류 주류 고려삼

한국식품 관심품목은

 
  ○ 관식품목 조사에서 김치류, 장류&소스류, 차류 등 한국의 대표적이며 많이 알려져 

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과자류, 캔디류, 음료류 등 무난

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타남

  ○ 반면 소비자 층이 제한적인 분유, 남성들이 주로 소비하는 주류 및 쉽게 접하기 

어려운 고가의 인삼제품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남

  ○ 이는 현지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한국식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기존 

알고 있던 제품들은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아울러 이를 현지에서 한국식품의 

품종별 인지도 순위로 볼 수 있음  



 □ 한국식품의 이미지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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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품질 건강한 식품 뛰어난 맛 우수한 포장 비싼 가격

한국식품 이미지

  ○ 한국식품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 안전한 품질, 건강한 식품, 뛰어난 맛 및 

우수한 포장에 대해서 70% 이상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“아니다”는 6% 이하로 

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

  ○ 반면 가격이 비싸다에 대해서는 49%가 그렇다, 38%가 보통이다, 13%가 아니다

라고 답하여 응답자의 51%가 한국식품의 소비자 가격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

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식품의 소비자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



Ⅲ) 커피믹스

 □ 소비습관 분석

매일 1컵 이상
7

6%

매일 1컵
20

17%

매주 3~5컵
32

27%
매주 1컵

8
7%

매우 적음
53

4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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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 마시는 시간대는

  ○ 커피를 마시는 빈도 조사에서 매일 적어도 1컵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23%에 

달하여 일정한 단골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. 마시는 횟수별로 

매일 1컵 이상은 6%(7명), 매일 1컵은 17%(20명), 매주 3~5컵은 27%(32명), 

매주 1컵은 7%(8명), 아주 적게 마신다가 44%(53명)임

  ○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 조사(다중선택)에서 휴식시간대가 제일 많아 43%(62명)에 

달했으며 다음은 근무시간대로 22%(31명)에 달함. 기타 시간대별로는 아침에 마

신다가 12%(17명), 식후에 마신다가 10%(15명), 야간작업시에 마신다가 9%(13명), 

저녁에 마신다는 4%(6명)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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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호하는 커피맛은



  ○ 커피를 마시는 이유 조사(다중선택)에서 카페인 중독은 4%(5명), 습관적이 

18%(22명), 단순 맛있어서가 33%(40명), 각성효과가 31%(37명), 유행을 따라가 

13%(6명)임, 소비량이 제일 많은 카페인 중독과 습관적 소비가 비교적 적은 편임

  ○ 선호하는 커피 맛 조사에서 진한 맛 커피 선호도가 53%로 부드러운 맛에 비해 

다소 높음, 선호도별로 매운 진한 맛은 19%(26명), 진한 맛은 34%(46명), 부드러운 

맛은 18%(24명), 매우 부드러운 맛은 30%(41명)임

 □ 제품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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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 커피믹스(20T) 적정가격은

  ○ 한국산과 중국산 커피믹스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국산이 부드럽다가 27%(32명), 

한국산이 향이 순수하다가 36%(43명), 비슷하다가 38%(45명)임

  ○ 한국산 커피믹스(20T) 적정가격 조사에서 85%의 소비자들이 20元이상을 선택함, 

가격대별로는 10~20元 사이가 15%(18명), 20~30元 사이가 39%(47명), 30~40元 

사이가 33%(40명), 40元이상이 13%(15명)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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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호하는 커피믹스 포장은

네슬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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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호하는 커피믹스 브랜드는



  ○ 커피믹스 포장 선호도 조사에서 종이박스 포장 선호도가 가장 높아 35%(41명)에 

달했으며 캔 포장이 25%(29명), 비닐봉지 포장이 22%(26명), 병 포장은 19%(22명)임

  ○ 선호하는 커피믹스 브랜드 조사에서 네슬레가 단연 최고로 높아 78%(97명)에 달함, 

기타 커피 브랜드로는 맥스웰하우스가 5%(6명), 모카가 8%(10명), UCC가 6%(7명), 

한국 브랜드는 4%(5명)임

 □ 구매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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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믹스 주요 구매장소는

  ○ 커피믹스 구매빈도 조사에서 적어도 주 1회 구매가 22%에 달하여 단골소비자층

으로 볼 수 있음, 구매빈도별로 일 1회 구매는 8%(10명), 주 1회 구매는 14%(17

명), 2주 1회 구매는 15%(18명), 3주 1회 구매는 13%(16명), 월 1회 구매는 

49%(59명)로 구매빈도는 비교적 낮은 편임

  ○ 커피믹스 주요 구매 장소 조사(다중선택)에서 슈퍼마켓을 통한 구매가 단연 높아 

54%(76명)에 달했으며 다음으로는 종합쇼핑몰 통한 구매가 23%(32명), 편의점을 

통한 구매가 14%(19명),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가 9%(13명)로 대부분 전통 

유통채널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



구매함
65

54%

구매가능성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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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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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브랜드 판촉시 구매 가능성은

  ○ 신규 브랜드 제품 판촉 진행시 구매 가능여부 조사에서 54%(65명)의 소비자가 

구매한다고 긍정적으로 담하였으며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가 32%(38명), 구매하지 

않는다는 14%(17명)로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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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
52

43%

중요하지않다
8

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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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하지않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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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% 중요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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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

38%

중요하지않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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맛 영양 가격

브랜드 산지 포장

커피믹스 제품 선택에 받는 영향은

  ○ 커피믹스 제품 선택에 주는 요소별로 맛은 93%가 중요하다, 영양은 73%가 중요

하다, 가격은 53%가 중요하다, 브랜드는 50%가 중요하다, 산지는 48%가 중요하다, 

포장은 43%가 중요하다로 답하여 맛 → 영양 → 가격 → 브랜드 → 생산지 → 

포장 순을 나타남



 □ 판촉&홍보 분석

시식행사
49

34%

N+1행사
45

31%

추첨행사
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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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폰
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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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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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호하는 판촉방식은

TV광고
44

30%

신문&잡지광고
17

12%옥외광고
38

26%

온라인광고
18

12%

매장DM
17

12%

지인소개
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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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호하는 매체광고는

  ○ 판촉방식 선호도 조사(다중선택)에서 시식행사 선호도가 제일 높아 34%(49명)에 

달하여 커피 맛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 N+1행사가 31%(45명), 추첨

행사와 경품 및 쿠폰 증정은 각각 18%(26명), 11%(16명)과 6%(9명)이 선택함

  ○ 매체광고가 주는 영향조사(다중선택)에서 TV광고가 30%(44명), 옥외광고가 

26%(38명), 온라인광고가 12%(18명), 매장DM광고가 12%(17명), 신문잡지광고가 

12%(17명), 지인소개가 9%(13명)임

 ※ 종합분석

  ○ 최소 일일 1컵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는 23%뿐이며 카페인 중독과 습관적으로 마시는 

비율도 비교적 낮고 구매빈도도 낮아 현재까지 내몽고 지역에는 커피소비가 활성화 

되어 있지 않음. 다만 서구 식문화 영향확대 및 커피 프랜차이즈 증가로 중국 전체 

커피 소비시장은 성장추세에 있으며, 내몽고 지역도 10~30대 젊은 층의 커피 소

비가 서서히 증가세에 있음 (중국의 커피시장 판매액은 2009년 55.54억 위엔에서 

2013년 103.43억 위엔으로 연평균 16.2% 증가)

  ○ 한국산 커피믹스에 접해본 소비자들은 대부분 중국산보다 부드럽다 & 순하다는 

반응이 많음, 진한 맛과 부드러운 맛 선호도 비슷하게 조사됨에 따라 진한 맛 제품

으로  선호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선보일 필요가 있음, 적정가격에서 현재 

맥심 20T 포장 소비자가격이 30元 전후로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대부분 소비자가 

수용가능한 가격수준이며 종이박스 형태의 소용량 포장을 선호하는 편임



  ○ 커피믹스는 대부분 소비는 전통 유통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브랜드에서 중국

시장에 최초로 진출하여 시장을 독점해온 “네슬레”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 편

  ○ 신규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향이 높고 아직 브랜드 충성도가 높지 않아 적극적인 

판촉 등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경우 한국산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. 실제 중국 내 

네슬레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하락 추세

    - 커피믹스 제품 소비가 보편적이지 않아 아직은 특정 브랜드 선호경향이 적은 편

  ○ 제품 선택에 주는 요소에서 커피 맛은 93%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듯이 판촉행사 

선호도에서 시식행사를 제일 선호하고 있음, N+1행사 선호도도 비교적 높아 

판촉 시 시식행사와 N+1행사를 겸행할 필요가 있음, 광고매체가 주는 영향에서 

TV광고가 여전이 1위를 점하고 있으며 옥외광고가 2위를 점하고 있어 제품 인지도 

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



Ⅳ) 요거트

 □ 소비습관 분석

매일 3회 이상
6

5%

매일 1~3회
36

30%

매주 1~7회
34

28%

가끔
38

32%

매우 적음
6

5%

요거트 마시는 횟수는

맛이 좋아서
42

35%

장에 좋아서
39

33%

칼슘 보충
19

16%

미용 다이어트
20

17%

요거트 마시는 이유는

  ○ 요거트 마시는 빈도 조사에서 매일 마시는 소비자는 35%에 달함, 마시는 횟수별로 

일 3회 이상이 5%(6명), 일 1~3회 사이가 30%(36명), 주 1~7회 사이가 

28%(34명), 가끔 마신다가 32%(38명), 매우 적게 마신다는 5%(6명)임 

  ○ 요거트 마시는 이유 조사(다중선택)에서 맛이 좋아서가 제일 많아 35%(42명)에 

달하며 장에 좋아서가 33%(39명), 미용&다이어트가 17%(20명), 칼슘 보충이 

16%(19명)으로 건강 목적이 65%에 달함

식후
23

19%

근무시
15

13%

휴식시
56

47%

저녁
26

22%

요거트 마시는 시간대는

탈지방 요거트
25

21%

저지방 요거트
62

52%

고지방 요거트
12

10%

전지방 요거트
21

18%

선호하는 요거트는

  ○ 요거트 마시는 시간대 조사 다중선택에서 간식용으로 휴식시간대에 마신다가 제일 

많아 47%(56명)에 달하며 저녁에 마신다가 22%(26명), 식후에 마신다가 

19%(23명), 근무 시에 마신다가 13%(15명)임



  ○ 선호하는 요거트 조사에서 저지방 요거트가 단연 높아 52%(62명), 탈지방 요거트가 

21%(25명), 전지방 요거트가 18%(21명), 고지방 요거트가 10%(12명)임

 □ 제품 분석

오리지널
65

54%과일채소맛
33

28%

커피맛
5

4%

알로에맛
17

14%

선호하는 요거트 맛은

비닐포장
8

7%

컵포장
38

32%

종이팩포장
48

40%

유리병포장
20

17%

PET병포장
6

5%

선호하는 요거트 포장은

  ○ 선호하는 요거트 맛 조사에서 오리지널 맛을 제일 선호하여 54%(65명)에 달하며 

다음으로 과일&채소 맛으로 28%(33명), 알로에맛과 커피맛은 각각 14%(17명)과 

4%(5명)이 선택함

  ○ 포장 선호도에서 종이팩 포장을 가장 선호하여 40%(48명)에 달하며 컵포장이 

32%(38명)에 달함, 기타 포장으로 유리병포장이 17%(20명), 비닐포장이 7%(8명), 

PET병 포장이 5%(6명)임

한국산이 맛있음
38

32%

한국산이 달콤함
26

22%

비슷함
56

47%

한국산과 중국산의 차이점은

10元 이하
40

33%

10~15元
50

42%

15~20元
24

20%

20元 이상
6

5%

한국산 요거트 적정가격은



  ○ 한국산과 중국산 요거트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국산이 더 맛있다가 32%(38명), 

한국산이 더 달콤하다가 22%(26명), 비슷하다가 47%(56명)으로 한국산의 맛에 

대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

  ○ 한국산 요거트 적정 가격대 조사에서 67% 소비자가 10元 이상을 선택함, 가격대

별로는 10元 이하가 33%(40명), 10~15元 사이가 42%(50명), 15~20元 사이가 

20%(24명), 20元 이상은 5%(6명)이 선택함 

 □ 구매 분석

편의점
23

18%

슈퍼마켓
72

57%

종합쇼핑몰
23

18%

온라인 쇼핑
9

7%

요거트 주요 구매장소는

매일
21

18%

매주 2회
19

16%

매주 1회
49

41%

2주 1회
23

19%

매월 1회
8

7%

요거트 구매주기는

  ○ 요거트 주요 구매장소 조사 다중선택에서 슈퍼마켓을 통한 구매가 단연 높아 

57%(72명)에 달하며 종합쇼핑몰과 편의점을 통한 구매가 각각 18%(23명), 온라인 

쇼핑을 통한 구매가 7%(9명)임 

  ○ 요거트 구매빈도 조사에서 적어도 매주 1회 구매하는 소비자가 75%에 달함, 매일 

구매가 18%(21명), 매주 2회 구매가 16%(19명), 매주 1회 구매가 41%(49명), 2

주 1회가 구매가 19%(23명), 월 1회 구매가 7%(8명)임  



伊利
52

43%

蒙牛
50

42%

光明
14

12%

三元
4

3%

선호하는 요거트 브랜드는

구매함
59

49%

구매가능성 높음
51

43%

구매안함
10
8%

신규 브랜드 판촉시 구매 가능성은

  ○ 선호하는 요거트 브랜드 조사에서 내몽고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리(伊利)와 

멍니우(蒙牛) 브랜드를 제일 선호하여 85%에 달함, 브랜드별로는 이리(伊利)가 

43%(52명), 멍니우(蒙牛)가 42%(50명), 광밍(光明)이 12%(14명), 산위엔(三元)이 

3%(4명)로 나타남

  ○ 신규 브랜드 판촉시 구매가능성에서 49%(59명)이 구매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

으며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43%(51명), 구매 안한다는 8%(10명)뿐으로 브랜드 

충성도는 비교적 낮음

중요하다
101
84%

보통
11
9%

중요하지않다
8

7%

중요하다
88

73%

보통
23

19%

중요하지않다
9

8% 중요하다
55

46%보통
48

40%

중요하지않다
17

14%

중요하다
42

38%보통
54

49%

중요하지않다
14

13%
중요하다

48
40%

보통
42

35%

중요하지않다
30

25%

중요하다
43

31%

보통
45

32%

중요하지않다
52

37%

맛 영양 가격

브랜드 산지 포장

요거트 제품 선택에 받는 영향은



  ○ 요거트 제품 선택에 주는 요소별로 맛은 84%가 중요하다, 영양은 73%가 중요하다, 

가격은 46%가 중요하다, 브랜드는 38%가 중요하다, 산지는 40%가 중요하다, 

포장은 31%가 중요하다로 답하여 맛 → 영양 → 가격 → 산지 → 브랜드 → 

포장 순을 나타냄,

 □ 판촉&홍보 분석

시식행사
35

27%

N+1행사
58

45%

추첨행사
16

12%

쿠폰
9

7%

경품
12
9%

선호하는 판촉방식은

TV광고
45

35%

신문&잡지광고
21

16%

옥외광고
21

16%

온라인광고
16

13%

매장DM
12
9%

지인소개
13

10%

선호하는 매체광고는

  ○ 판촉방식 선호도 조사(다중선택)에서 45%(58명)가 N+1행사를 선호했으며, 그밖에 

27%(35명)의 소비자가 시식행사를, 추첨행사와 경품 및 쿠폰 증정은 각각 

12%(16명), 9%(12명), 7%(9명)이 선택함

  ○ 매체광고가 주는 영향조사(다중선택)에서 TV광고가 35%(45명), 옥외광고가 

16%(21명), 신문잡지광고가 16%(21명), 온라인광고가 13%(16명), 지인소개가 

10%(13명), 매장DM광고가 9%(12명)이 선택함

 ※ 종합분석

  ○ 매일 요거트를 마시는 소비자는 35%, 매주 1컵 이상 마시는 소비자는 69%에 달

하며 주 1회 구매가 75%에 달함,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요거트 소비 증가폭이 

연평균 30% 이상에 달함, 한편 대부분 소비자들이 건강 목적으로 요거트를 소비

하고 있음 

  ○ 한국산 요거트에 대하여 중국산보다 맛있다 & 달콤하다는 반응이 많아 맛에 비교적 

긍정적임, 현지 소비자들은 오리지널 맛외에 과일&채소맛을 비교적 선호하며 종이팩 



포장을 선호함, 한국산의 적정가격에서 10元이상을 선택한 소비자가 67%에 달하여 

10~20元 가격대가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

  ○ 요거트 구매는 대부분 전통유통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슈퍼마켓이 통한 구매가 

50%이상에 달해 중점적으로 공략해야할 시장으로 나타남, 브랜드에서 대부분 

소비자들이 내몽고 지역에 본부를 둔 기업 브랜드를 선호하여 지역 브랜드 애착심이 

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남

  ○ 한국 브랜드를 선택한 소비자는 없으며 한국산 요거트 자체를 접해본 소비자가 

극히 적음. 대부분 소비자들이 신규 브랜드 판촉행사시 제품 구매에 비교적 긍정

적이며, 제품선택에 주는 요소에서 맛과 영양 중요도가 각각 84%와 73%에 달하

지만 기타 요소는 50% 미만으로 나타남 

  ○ 판촉행사 선호도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현지산 요거트가 대동소이한 점을 감안하여 

45% 소비자가 실 혜택이 주는 N+1행사 선택함, 한국산 판촉은 N+1행사와 함께 

입맛들이기로 시식행사를 겸행할 필요가 있음, 광고매체가 주는 영향에서 TV광고가 

여전이 1위를 점하고 있음 



Ⅴ) 아이스크림

 □ 소비습관 분석

춘
3

3%

하
60

50%

추
5

4%

동
2

2%

먹고싶을때
50

42%

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시기는

식후
11
9%

근무시
5

4%

휴식시
96

80%

저녁
8

7%

아이스크림 먹는 시간대는

  ○ 아이스크림의 주요 소비시기 조사에서 50%(60명)이 여름을 선택하였으며 

42%(50명)이 계절과 상관이 없이 먹고 싶을 때 먹는다고 함, 한편 봄, 가을, 겨울은 

각각 3%(3명), 4%(5명), 2%(2명)이 선택함

  ○ 아이스크림을 소비하는 시간대 조사(다중선택)에서 80%(96명) 소비자가 휴식시간대 

간식용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식후가 9%(11명), 저녁시간

대가 7%(8명), 근무시간이 4%(5명)임, 

매일
10
8%

2~5일 1회
24

20%

5~10일 1회
29

24%

10~15일 1회
30

25%

매월 1회
27

23%

아이스크림 소비 횟수는

10元 이하
24

20%

10~50元
55

46%

50~100元
38

32%

100~200元
3

3%

월간 아이스크림 소비지출은

  ○ 아이스크림 소비 빈도 조사에서 매일 소비는 8%(10명), 2~5일 1회 소비는 

20%(24명), 5~10일 1회 소비가 24%(29명), 10~15일 1회 소비가 25%(30명), 

월 1회 소비가 23%(27명)으로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소비는 비교적 낮은 편임 



  ○ 월간 아이스크림 소비지출 조사에서 월 50元 이상을 지출은 35%에 달함, 소비지

출별로 월 10元이하가 20%(24명), 월 10~50元 사이가 46%(55명), 50~100元 

사이가 32%(38명), 100~200元 사이는 3%(3명)뿐임

 □ 제품 분석

우유맛
28

21%

허브맛
30

22%쵸콜릿맛
39

29%

과일맛
28

21%

커피맛
11
8%

선호하는 아이스크림 맛은

막대형 아이스크림
16

12%

종이팩 포장
23

18%

컵 포장
58

45%

소프트 아이스크림
32

25%

선호하는 아이스크림 포장은

  ○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맛 조사(다중선택)에서 쵸콜릿 맛을 가장 선호하여 29%(39명)에 

달하며 다음은 허브 맛으로 22%(30명), 우유 맛과 과일 맛은 각각 21%(28명), 

커피 맛은 8%(11명)이 선택함

  ○ 아이스크림 포장 선호도 조사(다중선택)에서 컵 포장 선호도가 가장 높아 

45%(58명)에 달하며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25%(32명), 종이팩 포장이 18%(23명), 

막대형은 12%(16명)임 

한국산이 맛있음
42

35%

한국산이 달콤함
29

24%

비슷함
49

41%

한국산과 중국산의 차이는

10元 이하
38

32%

10~15元
55

46%

15~20元
19

16%

20元 이상
8

7%

한국산 아이스크림 적정가격은

 



 ○ 한국산과 중국산 아이스크림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국산이 더 맛있다가 

35%(42명), 한국산이 더 달콤하다가 24%(29명), 비슷하다가 41%(49명)으로 한

국산의 맛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

  ○ 한국산 아이스크림 적정 가격대 조사에서 68% 소비자가 10元 이상을 선택함, 가

격대별로는 10元원 이하가 32%(38명), 10~15元대가 46%(55명), 15~20元대가 

16%(19명), 20元이상이 7%(8명)임 

 □ 구매 분석

편의점
30

23%

슈퍼마켓
54

41%

종합쇼핑몰
29

22%

온라인 쇼핑
20

15%

아이스크림 주요 구매장소는

  ○ 아이스크림을 주요 구매하는 장소조사 다중선택에서 슈퍼매켓을 통한 구매가 단연 

높아 41%(54명)에 달했으며 편의점을 통한 구매가 23%(30명), 종합쇼핑몰을 통한 

구매가 22%(29명), 온라이 쇼핑을 통한 구매는 15%(20명)에 달함

伊利
52

39%

蒙牛
43

33%

Wall's
16

12%

Haagen-Dazs
21

16%

선호하는  아이스크림 브랜드는

구매함
76

63%

구매가능성 높음
34

28%

구매안함
10
8%

신규 브랜드 판촉시 구매 가능성은



  ○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조사에서 현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伊利와 蒙牛 브

랜드 선호도가 가장 높아 72%에 달함, 브랜드별로 伊利가 39%(52명), 蒙牛가 

33%(43명), Haagen-Dazs가 16%(21명), Wall's가 12%(16명)임, 

  ○ 신규 브랜드 판촉시 구매가능성 조사에서 63%(76명) 소비자가 구매한다고 긍정

적으로 답하였으며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는 28%(34명), 구매 안한다는 

소비자는 8%(10명)뿐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비교적 낮음 

중요하다
104
87%

보통
12

10%

중요하지않다
4

3%

중요하다
82

68%

보통
30

25%

중요하지않다
8

7%

중요하다
75

63%

보통
31

26%

중요하지않다
14

12%

중요하다
64

53%
보통
33

28%

중요하지않다
23

19% 중요하다
51

43%
보통
46

38%

중요하지않다
23

19% 중요하다
61

51%
보통
35

29%

중요하지않다
24

20%

맛 영양 가격

브랜드 산지 포장

아이스크림 제품 선택에 받는 영향은

  ○ 아이스크림 제품 선택에 주는 요소별로 맛은 87%가 중요하다, 영양은 68%가 중

요하다, 가격은 63%가 중요하다, 브랜드는 53%가 중요하다, 산지는 43%가 중요

하다, 포장은 51%가 중요하다로 답하여 맛 → 영양 → 가격 → 브랜드 → 포장 

→ 산지 순을 나타냄



 □ 판촉 & 홍보 분석

시식행사
42

32%

N+1행사
37

28%

추첨행사
21

16%

쿠폰
16

12%

경품
14

11%

선호하는 판촉방식은

TV광고
42

32%

신문&잡지광고
19

14%

옥외광고
22

17%

온라인광고
10
8%

매장DM
24

18%

지인소개
16

12%

선호하는 매체광고는

  ○ 판촉방식 선호도 조사(다중선택)에서 32%(42명)이 시식행사를 선택하였으며 

28%(37명)이 N+1행사를, 16%(21명)이 추첨행사를 쿠폰과 경품 증정은 각각 

12%(16명), 11%(14명)이 선택함

  ○ 매체광고가 주는 영향조사(다중선택)에서 TV 광고가 32%(42명), 매장DM 광고가 

18%(24명), 옥외광고가 17%(22명), 신문잡지광고가 14%(19명), 지인소개가 

12%(16명), 온라인광고가 8%(10명)임

 ※ 종합분석

  ○ 아이스크림의 소비빈도나 소비지출 모두 비교적 낮은 편임, 이는 조사지역이 북방

지역으로 여름이 비교적 짧은 지리&기후여건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, 단 

중국의 아이스크림 소비는 최근 몇 년이 연 평균 10%이상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

있는 등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음

  ○ 한국산 아이스크림에 대하여 중국산보다 맛있다 & 달콤하다는 반응이 많아 맛에 

비교적 긍정적임, 맛 선호도에서 현지 소비자들은 쵸콜렛 맛, 허브맛, 우유맛과 

과일맛을 비교적 선호하며 컵 포장을 제일 선호함, 한국산의 적정가격에서 10元

이상을 선택한 소비자가 68%에 달하여 10~20元 가격대가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

분석됨



  ○ 아이스크림 구매는 대부분 전통유통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

통한 구매가 64%에 달해 중점적으로 공략해야할 시장으로 나타남, 브랜드에서 

대부분 소비자들이 내몽고 지역에 본부를 둔 기업 브랜드를 선호하여 지역 브랜드 

애착심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나나 고가브랜드인 Haagen-Dazs와  Wall's 

선택 역시 모두 10% 이상에 달함, 

  ○ 한국브랜드를 선택한 소비자는 없으며 한국산 아이스크림 자체를 접해본 소비자가 

극히 적음, 대부분 소비자들이 신규 브랜드 판촉행사시 제품 구매에 비교적 긍정

적임, 제품선택에 주는 요소에서 맛이 가장 중요해 87%에 달함

  ○ 판촉행사 선호도에서 시식행사를 제일 선호하고 있음, N+1행사 선호도도 비교적 

높아 판촉시 시식행사와 N+1행사를 겸행할 필요가 있음, 광고매체가 주는 영향

에서 TV광고가 여전이 1위를 점하고 있음


